
1월 1 5일 1 1시 서울 종로5가
소재 식당‘큰대문집’에서 추
밀공파 정헌공종회正獻公宗會
의 임원회의가 열렸다. 정헌공
은 시조후 1 4세로서 국재菊齋
문정공文正公의 4남 도첨의정
승都僉議政丞 계림부원대군鷄

林府院大君 휘 후煦이며 그 묘
역이 경기 장단군 진동면 하포
리 저운동渚雲洞에 소재한다.
참석 인원은 3 0여인이었다.
종회의 권유택權裕澤 총무가

급환으로 입원하게 되어 산하
좌윤공左尹公종회의총무인 권

석원權錫遠씨가사회를 대신하
여 개회가 되었다. 개회가 선
언되고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
한 망배와 열선조에 대한 묵념
에 이어 각계파별로 임원이 신
년하례를 겸한 상견례를 하였
다.
권준식權俊植 회장의 개회인

사말에 이어 회순에 따른 경과
보고가 준비된 유인물 내용을
낭독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부
의안건 토의로 들어갔다. 부의
안건은 위토에 대한 대표자 및
주소변경, 위토경계측량 및 종
재관리처리에 관한 건, 집의공
묘소 이장의 건 등이었다. 위
토등기부상에는 ‘정헌공’이

‘정현공’으로 되어 있어 이를
바로잡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
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이를 가
결하여 회의록에 서명날인을
받았다. 그리고 소유권자의 주
소는 전 대표자 고 권이현權B
鉉씨의 주소지‘고양군 일산읍
탄현리’모모처로 되어 있는
것을 현종회장의 주소지로 변
경하는 것이었다. 이는 종회
상주 사무소가 별도로 소재하
지 않기 때문에 이를 종중 대
표자인 종회장의 주소지로 회
장이 바뀜에 따라 변경해야 하
는 것이었다.
다음 정헌공묘역의 위토가

총 5만8천여평인데 이에 대한
경계가 분명치 않아 이를 측량
해야 되는데, 대한지적공사에
서 그 비용 견적을 받아본 결
과 1천3백8 8만여원이 나왔다.
이를 각 문중별로 배당하여 충
당하는 문제를 토의했으나 부
담능력이 전무한 계파가 상당
수여서 이는 무망하게 되었다.
정헌공종중에는현재 가용재원
이 전무한 상태이다. 지난 해
추향시 들어온 헌성금이 6 5만
원인데 이런 규모의 수입으로
는 종회를 유지하기가 어렵다.

그리하여 부득이 다른 대안을
강구하자는 안이 나와 위토 임
야 일부를 분할 매각하여 7천
여만원의 운전자금을 마련해
측량비 등의 현안수요에 충당
하기로 결의가 이루어졌다.
다음 집의공 묘소의 이장에

관한 건이 토의 가결되었다.
집의공執義公은정헌공의 손자
로서 정헌공의 아들 밀직공密
直公 휘 중귀重貴의 세 아들
가운데 둘째인 사헌부집의司憲
府執義 휘 엄嚴이다. 정헌공
묘역에 정헌공과 그 아들 밀직
공 및 밀직공의 장자 부윤공府
尹公 휘 숙肅의 묘소가 계장되
어 있는데 집의공 묘소는 같은
하포리이지만 그곳에서 2킬로
쯤 떨어진 태양동太陽洞이란
곳에 있다. 이 묘소가 오랜 세
월을 지나면서 두 차례 실전되
는 우환을 겪기도 하였고 또한
그 임산이 청주정씨의 소유인
데, 그 산주측에서 매번 이장
을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가
그 후손들의 곤혹스러운 숙원
사가 되어왔다. 그러다가 지난
해 추향시 산주측으로부터 상
당한 독촉을 받은 집의공종중
에서 집의공묘소의정헌공묘역

국내로의 이장에 대한 허용을
공문으로 요청함에 따라 안건
으로 상정이 된 것이었다.
토의 결과 집의공 묘소의 정

헌공 묘역으로 이장건도 가결
되었다. 장소는 정헌공 묘소
아래쪽의 자좌원子坐原으로서
정헌공의 현손玄孫이고 부윤공
의 장자 좌윤공左尹公 휘 순循
의 3자인 판관공判官公 실實의
단소자리였다. 판관공의 단소
는 1 9 9 3년 대전시 서구 괴정동
에 있는 그 장자 참의공參議公
영齡의 묘소 우상右上으로 이
단하여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
것이다. 한편 집의공 묘소를
이곳으로 이장함에 있어서는
이곳이 정헌공 묘하임을 감안
하여 개봉축과 치묘의 규모를
조부 정헌공 묘소는 물론 부친
밀직공이나 그 형인 부윤공 묘
소의 제원에서 조금도 초과하
지 않도록 하기로 합의가 되었
다. 결의를 받았으므로 권영상
權寧相 집의공종회장은 이 면
례의 역사를 음력 윤달이 드는
금년 7월중에 시행하겠다 하였
다.

<사진ㆍ글 權奇允>

32 0 0 9년 2월 1일 일요일 제122호

서울 도
봉구의 안
동권씨 도
봉종친회
道峰宗親
會가 2 0 0 8
년 12월
1 4일 오후

6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
식당‘다다미多多味회관’에서
제8차 정기총회를 열었다. 2년
임기의 회장직을 중임하여 4년
의 임기를 다하게 된 권오상權
五相 회장의 임기만료로 임원
을 개선해야 하는 총회였다.
권오상 회장의 개회인사말에

이어 권오선權五先 총무가 경
과와 결산보고를 하고 권혁래
權赫來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
었다. 결산 내용은 원안대로
통과되었다.
도봉종친회는 2 0 0 0년 1 0월에

창립되어 8년이 경과하였는데
그동안 괄목할 진전이 없었다.
2년 임기에 한 차례 중임하게
되어 있는 회장으로는 초대에
일도철학원一道哲學院의 권영
섭權寧燮씨가 선출되어 1차 중
임으로 4년 동안 회를 이끌고
다음 권오상 회장이 뒤를 이어
1차 중임을 하며 4년을 이끌었
다. 모임이 다소 고식적인 것
을 불식하고 새로이 출발하도
록 회의 명칭을 도봉종친회에
서 북부화수회北部花樹會로개
칭하자는 안이 나와 만장일치
로 찬성하여 안동권씨도봉종친

회는 이로부터 안동권씨북부화
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.
회장 이하 임원의 임기만료

가 선언되고 임원개선의 회순
에 들어갔다. 필자가 종사에
수종한 것이 오래라 하여 임시
의장을 맡게 되었다. 회장의
선출 방식을 묻자 모두가 합의
추대를 발의하여 가결하였다.
이에 권혁래權赫來씨가 추천되
어 재청ㆍ삼청이 있고 의장도
권혁래씨를 신임 회장으로 지
명하였으나 본인이 개인 사정
을 이유로 극구 고사하여 이
추대는 불발되었다. 이윽고 대
안으로 권웅진權雄鎭씨가 추천
되었으나 이 또한 본인의 고사
로 불발되었다. 세번째로 초대
회장을 지낸 권영섭씨가 추천
되었다.
권영섭 전회장은 이를 천부

당론으로 거절하였으나 대안이
없는지라 필자가 연고항고자年
高行高者로서 스스로 총무직을
맡아 그 수하에서 수종할 것을
전제로 간청하여 이를 수락케
하였다. 초대회장을 중임한 데
이어 뜻밖에 3대 회장을 강응
强膺케 된 권영섭 회장은‘하
는 수 없으나 낙엽귀근落葉歸
根의 마음으로 또한번 봉사하
겠으니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
당부한다’하는 수락 인사말을
하였다. 감사로는 권오선權五
先씨를 선출하고 부회장 등은
회장이 선임토록 위임하였다.

<權琪奉>

▲ 권영섭 북부화수회장

서울 도봉종친회 제8차정기총회
북부화수회로바꾸고 권영섭權寧燮 회장 선출

정헌공正獻公종회 임원회의 열어
종회운영자금확보 및 집의공 이장건 등 토의

▲ 정헌공종회의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.

▲ 권준식 회장이 개회인사말을하고 있다.

동통疼痛ㆍ성장비만成長肥滿ㆍ비염鼻炎전문
창원시 소계동 7 1 3 - 1 9

055) 255-3088
e-mail : daehano815@daum.net

원장 권해원權海元
0 1 6 - 2 9 7 - 9 0 6 5

서울 중산고中山高ㆍ대구한의대 한의학과졸, 도동보건
의료원 한방과장ㆍ부림한방병원 진료과장ㆍ보현의료재
단 한방병원장 경력

제민한의원濟民韓醫院


